
신  동 의 보 감

치주질환이란 어떤 병인가? 치주질환은 ‘치아 주변에 생기는 병’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얘기 하자면, 치아를 둘러싸는 잇몸(치은)

과 치조골, 치주인대, 백악질 등에 생기는 염증이다. 염증의 원인은 주로 세균인데, 이 세균들은 치태와 치석 안에 집단으로 군

락을 이루어 서식한다. 병이 진행되면 결국에는 치아가 마구 흔들려 이를 뽑아야 하는 지경에 이르는 것이 바로 치주질환이다. 

처음에는 입안에서 냄새가 나고, 잇몸이 근질거리며 붓거나 피가 나기도 한다. 그러다가 과로하거나 스트레스 받으면 이

가 솟구치는 느낌을 받는데, 며칠간 지속되다가 컨디션이 좋아지거나 푹 쉬면 증상이 없어지기를 반복한다. 그 후에 치료를 받

지 않고 놔두게 되면 이가 흔들리고 통증이 생겨 치과를 찾게 되는데, 이 때는 이미 중증의 치주병으로 이환되어 치아를 살릴 기

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 치주질환이 깊어지면 종국에는 치아를 뽑게 된다.

치주질환의 원인을 세균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 효과적으로 치주질환 세균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치주질

환의 원인 세균이 군락을 이루어 사는 치석을 제거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스케일링’(Scaling, 치석제거술)이다. 

치과에 가면 늘 스케일링을 권유 받는다. 정작 아픈 곳은 특정한 치아인데 스케일링 먼저 하자고 한다. 여간 화나고 짜증나

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또 그 과정은 불편하고 고통스럽기 짝이 없다. 그 뿐인가? 스케일링을 하고 나면 이 사이가 뻥 뚫려 바람

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 그때 마다 이는 더 시리고, 더 흔들리기까지 한다. 그런데, 왜 의료진들은 스케일링부터 하자고 할

까? 바로 세균 때문이다. 어떠한 치과 치료를 하더라도 스케일링은 기본적인 치료다. 우리 몸이 깨끗하지 않으면서 질병이 낫기

를 바랄 수 없는 것처럼, 입안이 깨끗하지 않으면서 다른 치료를 열심히 하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치주질환과 충치의 원인이 되는 치태를 기본적으로 제거해야 한다. 우리가 음식을 먹고 나면 3분 후부터 치태라고 

불리는 프라그(Plaque)가 생성 된다고 한다. 적절한 칫솔질로 제거 되지 않으면 상주균들이 프라그에 달라 붙게 되고, 상주균

은 치주염 세균들과 함께 바이오필름(Bio-film)을 형성 한다. 이 바이오필름은 칫솔질에 의해 잘 제거가 되지 않으며, 치주낭 

내에서 염증을 일으켜 잇몸을 상하게 만드는데 이를 치은염라고 하며, 치은염이 진행되어 치조골까지 염증이 내려가면 치주염

이라고 한다.

치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정에서 이를 잘 닦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칫솔질의 횟수 보다는 시간이 중요하고 시간 보

다는 정확한 방법으로 닦는 것이 중요하다. 욕실에서 시간에 쫓겨 이를 닦는 것보다는 거실에서 좋아하

는 TV 프로그램이나 음악을 들으며 여유있게 이를 닦는 것이 구석구석 꼼꼼히 닦을 수 있어 추천하

는 방법이다. 혀에도 치태가 끼므로 혀도 꼼꼼히 닦아 주어야 한다. 전동칫솔과 치실, 치간칫솔, 

워터픽 등 여러 가지 구강위생용품을 복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그러나, 가장 중

요한 예방법은 정기적인 치과 검진과 스케일링이다. 잇몸약과 구강세정제도 치과 치료 후 사

용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학회에서는 매년 3월 24일을 ‘잇몸의 날’로 제정하여, 날로 급증하는 치주병의 위험

성을 여러 매체를 통해 홍보하고 있다. 3월 24일로 특별히 제정한 이유는 바로 3개월 

마다 생기는 치주낭 속 치주질환 세균 때문이며, ‘삼(3)개월마다 잇몸(2)을 사랑(4)하

자’ 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치주병으로 치과 치료를 받은 환자들은 반드시 3개월 

마다 치과를 방문하여 내가 구강관리를 잘하고 있는지 치석이 생기지는 않았는지 

치과의사로부터 점검을 받고 치료를 받아야 한다. 치주병을 예방하는 일은 장수와 

웰빙의 지름길이다. 

치주질환 예방, 
장수와 웰빙의 지름길 최 성 호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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